
Ethylene도 동부 파업 영향권에…
FOB Korea 400- 420달러로 25달러 하락 … 10월 3만5000톤 과잉

Ethylene 가격이 9월13일 FOB Korea 톤당 400-420달러로 25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PE 및 Vinyl 시황이 약세를 나타내고, 여천NCC가 에틸렌 생산능력 42만톤의 No.1

크래커 정기보수를 2002년 10월에서 2003년 4월 또는 5월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

다.

특히, 장기계약물량 3만5000톤이 10월에 남아돌 것으로 보여 가격하락을 부추겼는데 동부한농화학이 노조파

업으로 Styrene 플랜트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Ellba Singapore이 기계적 문제로 PO/SM 플랜트는 1-2일 동

안 가동하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의 Styrindo 또한 전력 공급이상으로 9월12일부터 2개의 Styrene 플랜트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 거래물량 2300-3500톤이 CFR Taiwan/Indonesia 톤당 400-420달러에 거래됐다.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CIF NWE 톤당 380-410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한편, 여천NCC는 10월초 No.3 크래커의 정기보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기보수 계획이 없는 것으

로 밝혀졌다.

여천NCC는 No.3 크래커의 정기보수를 2001년 실시했기 때문에 2002년에는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

며, No.1 크래커도 정기보수를 고려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황이 나빠지면 가을에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시황이 계속 좋으면 2003년 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근 2003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여천NCC는 No.3 크래커의 프로필렌 10만톤 증설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천NCC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은

No.1 크래커가 27만톤이고, No.3 크래커는 20만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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